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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사로야, 나오너라! 

그러자 죽었던 나사

로가 온 몸이 베로 

묶여져 있는 채 무덤

에서 나왔습니다.

요한복음 11:1~44

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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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.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

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.

   “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라.”

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곧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기다리신 후 그의 

집으로 찾아 가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 곳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지 4일

이나 되었습니다. 

“예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.”

“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.”

 

“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알고 있습니다.”

 

“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,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

  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?”

“주님, 믿습니다.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”

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

하신대 (요한복음 11:40)

성 암 송

경

마르다:

마르다:

마르다:

예수님:

예수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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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리아와 유대인들도 마르다와 같은 말을 하며 예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우는 그들을 보

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.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

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.

“돌을 옮겨 놓으라.”

“죽은 지 4일이 되어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.”

“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?”

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.

“나사로야, 나오너라!”

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온 몸이 베로 묶여져 있는 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.

“풀어놓아 다니게 하라.”

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.

마르다:

예수님:

예수님:

예수님:

예수님:



53오늘의 공부 

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나요?

예수님께서는 열려진 무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?

나사로는 어떻게 되었나요?

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,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 지났나요?

                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

나는       이요       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

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(요한복음 11:25~26)

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.

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

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통해 우리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만이 주관하심을 알  수 있습니다.



54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

내 영혼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나요?

내 주위에 나보다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? 이름을 적어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
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적어 보세요.

                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

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(에베소서 2:1)

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베를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
살아난 나사로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했습니다.

이처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.

그 예수님께서는 죽어 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어있던 우리의 

영혼도 살리셨습니다.

이름

도와주어야 할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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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스라엘에는 많은 형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. 나사로의 시체는 동굴 무덤에 있었습니다.

▶ 구덩이 : 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묻었습니다.

▶ 석관(고인돌) : 돌을 두 개 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얹어서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.

▶ 지하묘실 : 땅을 파고 지하에 둥근 방을 만들어 시체를 두었습니다.

▶ 항아리 : 시체를 구부려 항아리에 넣었습니다.

▶ 동굴 :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나 혹은 사람이 동굴을 파서 만들어 시체를 두었습니다.

▶ 카타콤 : 로마 시대에 이르러 무덤이 커지고 복잡해졌습니다. 

                 그래서 복도가 있고 복도의 양 옆에 시체가 하나씩 들어갈 

                 수 있는 방을 만들었습니다. 굉장히 크고 복잡한 무덤입니다. 

                 각 시체실은 벽돌이나 큰 돌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.  

이스라엘 무덤의 형태

동굴 무덤

항아리 무덤




